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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질적연
구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 도우미 경험이 있는 경북의 D대학교에 재학 중인 6명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방법] 2018년 3월 한 달 동안 연구 참여자 선정과 면담, 전사 작업을 하였고, 2018년 4월 1일~4월 20일까지 
전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장애학생 도우미활동 경험전, 경험중, 경험후로 분석하여 장
애에 대한 인식변화를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통합교육 경험을 통하여 가장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통합학급의 교사의 인식관, 장애부모의 가치관, 또래의 반응이 인식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미디어를 통
한 인식개선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론을 근거로 후속연구의 반향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그 시사점으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의 개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교양과목 개발, 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조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 도우미 경험, 장애인식, 질적연구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bas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for improvement 
of disability consciousness for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and we analyzed the details related to 
the disability perception shown in the experience of inclusive education among six students attending D University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Method] During the month of March 2018,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selected, 
interviewed, and worked in the company, and the company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data from April 1 to April 20, 
2018. The study participants categorized three types of disability awareness through their experience with inclusive 
education. [Results] The study participants categorized the changes in perception of disability into four categories by 
analyzing them before, during, and after the experience of helping disabled students. [Conclusion]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showed the most improved recognition through the experience of integrated education, and the 
perception of teachers in the integrated class, the values of par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 peer reaction were greatly 
influenced by the change of perception, and the improvement of perception through media was somewhat low. Based on 
the above conclusions, suggestions were made on the reverberation of follow-up studies and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improve the sense of disability. With its implications, the Commission proposed developing disabled liberal arts courses 
for college students, improving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for prospective teachers, and conducting disability-conscious 
surveys for university facult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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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환경적 문제와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장애인이 증가

하고 있다. 2005년 1,612,990명에서 2016년 2,511,051명으로 장애인구가 증가하였다[1]. 후

천적 질환에 의해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56%, 후천적 사고에 의해 장애를 입는 경우가 

33%임을 고려할 때,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2]. 장애 인구의 증가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통합 역시 증가한다. 가능한 비장애인들의 삶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을 주장한 정상화(normalization) 원리가 1960년대에 출현한 이래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오늘날 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위해 비

장애인과 동등한 권리 및 차별금지에 대해서도 강조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통합교육의 시행이 요구된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들에게 비장애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및 사회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비장애학생들에게는 장애학생들과 함께 

수업과 학교생활의 경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통합교육은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비장애학생의 입장에서

는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부정적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것에 통합교육의 긍

정적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기본법 제 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

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에서 통합교육을 제공이 명시되어 있다. 2000년 이후 통합교육을 받는 특

수교육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서 전일제 통합학급에 

배치된 15,595명과 특수학급에 배치된 48,848명을 합쳐 일반학교에 배치된 숫자는 64,443

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71.0%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다[3]. 특수교육 대상자

와 장애아동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의사소통, 인지, 정서, 사회성 등의 발

달 영역에서 현저히 일탈된 상태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대다수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장애아동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다수의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4가지 측면에서의 통합이 실현되어야 한다. 장애학생

이 비장애학생과 같은 교실에 배치되는 물리적 통합,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과의 상호작

용 및 관계형성의 사회적 통합,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정서적 유대 관계를 맺는 정서

적 통합,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학업적 통합이다. 그런데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물리적 통합은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영

역의 통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사회적 통합과 정서적 통합

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인한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4, 5, 6]. 

또한 진정한 통합교육이 되려면 장애학생이 일반학교 교실에서 또래학생과 우정을 쌓고 



A Study on the Change of Disability Percep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Peer Assistance Experience

219

교실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비장애학생들이 동등한 수용태도를 

보여야 한다[7]. 다시 말해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사

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서로 간의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

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통합교육 경험이 없거나 적은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8]. 통합교육 경험 자체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가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거부 및 적대적 행위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통합교육 환경에 있는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여도 이에 대

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9]. 그 외에도 각종 메스컴과 신문 등을 통해 통합

교육 환경에 있는 장애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거나, 주변 비장애학생이나 교사로부터 

거부당하는 사례를 계속 보게 된다.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통합과 적응 역시 부정적 장애인식에 의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여러 장애인들이 직장에서도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차별을 당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34.8%의 장애인이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10]. 그리고 정문주와 조한익(2010)은 2016년 2/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보고서에 근거하여 전국의 취업연령대 장애인 중 2%만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

는 현황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장애인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11]. 

결국 다수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장애인식을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은 장애인과의 통합에 큰 걸림돌

이 된다. 따라서 통합교육을 포함한 장애인의 전반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특별히 대학생의 장애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OECD 평균 56%를 상회하는 81%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다[12]. 이러한 고등교육 보편

화로 인한 대학 진학률 증가는 장애학생도 예외가 될 수 없다. 2018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 7,811명 중에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진학자 숫자는 1,301명

으로 16.6%의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3]. 5.2%에 불과했던 1998년의 진학률과 비교

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 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장애 대학생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 대

학생이 겪는 대학생활 부적응, 학업 곤란, 대인관계 어려움 등의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13, 14]. 그리고 대학 내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및 편의시설의 부족, 장애학생을 고

려하지 못한 수업, 등 여러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15, 16]. 장애 

대학생의 성공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대학 내 장애이해 프로그램이 필수로 요구된다. 

무엇보다 대학생 시기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해 가는 시기로 자신의 인식과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시기이다. 졸업 이후 사회인이 되었을 때에 장애인과 

같은 회사,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제자, 동료, 상사, 고객 등으로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회인이 된다면, 왜곡된 장애인식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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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교양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17]. 

그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연구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와 관련된 학과 학생들의 장애인식조사 연구를 제시할 수 있다. 복지 및 재

활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조사하였고 그에 따라 

장애 개선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5, 18, 19, 20]. 

둘째,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식을 조사하거나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을 통한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들을 제시할 수 있다[21, 22, 23, 24] 

셋째, 대학생들에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와 장애인의 이해를 주제로 한 교양 과

목 수업을 통한 장애인식 변화를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4, 17, 25]

넷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이나 장애 관련 체험활동을 통해 

장애인식 변화를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11, 26, 27].

이와 같이 대학생의 장애인식 관련하여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

지만 대부분이 양적 연구였고, 질적 연구가 현저히 적은 실정이다. 양적 연구는 설문지 

작성이 불성실할 경우 정확한 인식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통계적인 유의차가 나지 않

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자유로운 면담을 활용하

여 응답자의 반응을 심층 분석한 질적연구 역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

은 통합교육의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장애인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통합교육 상황에서 장애학생 또래 도우미 활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또

래 도우미 활동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한 친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장애학생의 통합학급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을 한 경험이 장애인식 개

선에 도움이 되며,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28, 29]. 물론 장애학생 봉사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

러 연구가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의 통합교육 학급에서 장애학생의 또래 도우미 경험

이 대학생이 된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통합교육 환경에서 또래 도우미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

에게 면담을 실시하여 장애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를 분

석하였다. 특히 장애인식이 변화된 계기와 사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모두 고찰하였다. 

대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써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

를 밝힌다.

연구 문제

본 연구를 위한 문제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 학생 또래 도우미 활동을 통해 장애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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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장애 인식

인식은 특정 대상에 대한 총체적인 느낌 혹은 생각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식은 장애인 에 

대해 느끼는 정서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혜경(2016)이 제시한 대로 비장애인이 장애

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는지를 장애 인식으로 정의한다[30]

연구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통합교육 도우미 활동에 대한 개인의 체험을 분석한 현상학적 연구로 연구 

참여자 선정과 면담 및 그에 대한 자료처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기간은 2018년 3월 1일∼4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3월 2일∼3월 15일까지 연구대

상자 선정을 하였다. 교신저자가 재직 중인 경북에 위치한 D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학

생들에게 수업 시간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중등특수교육과 학생들의 친구 중

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 또래 도우미를 했던 대학생들을 

모집하였다. D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학생들을 통해서 1차로 모집된 인원이 11명이었는

데, 교신저자가 직접 만나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동의한 6명을 연구 참

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후,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를 위한 동의서를 문서로 

만들어 직접 서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고, 면담 녹음

을 동의 받았다. 물론 면담 내용에 대한 비공개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구두와 문서로 제시하고 동의를 받았다. 

교신저자와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이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 면담으

로 진행하였는데 미리 연구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전달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준비하도

록 하였다. 면담은 교신저자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졌고, 면담 시간은 한 명당 40분∼1시

간까지 진행되었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 개인별로 2~3회 실시하였다. 면담과정과 내용은 

모두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통해 녹음되었다. 녹음내용은 녹음이 끝난 바로 그 날에 

교신저자가 직접 전사 작업을 하였다. 전사내용은 A4 용지 45장이었다(글씨 크기 10, 줄 

간격 170, 장평 100). 2018년 3월 16일∼3월 31일까지 면담과 전사 작업 모두가 완료되

었다. 그리고 4월 1일∼4월 20일까지 전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한 후에 4월 30일까지 결

론과 논의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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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은 연구 설계에서 제시된 과정에 따라 최종 선택된 6

명의 대학생으로 결정하였다. 아래의 <Table. 1>에 연구 참가자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

시하였는데 다양한 전공자들로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에 지적정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학생의 또래 도우미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연구대상 대학생들은 장애 관련 비교과활동이나 교양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없었음을 

밝힌다.

<Table. 1> Information of participates 

participates age gender major

experience period 

of peer assistanc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ype of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type of disabilities/ 

gender

university 

student A
20 F

special 

education

middle school 3 

grade

public middle 

school
intellectual disability/ F

university 

student B
20 M technology

high school 2 

grade 

private vocational 

high school
autistic disorder/ M

university 

student C
21 F welfare

high school 2 

grade 

public academic 

high school
autistic disorder/ F

university 

student D
23 F technology

high school 2 

grade 

public academic 

high school
intellectual disability/ F

university 

student E
22 F commerce

high school 1 

grade 

private academic 

high school
physical disability/ F

university 

student F
22 M art

high school 3 

grade 

private art high 

school
intellectual disability/ M

연구 도구

연구 설계에서 제시된 것처럼 면담은 반구조화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을 위한 질문 

목록을 준비한 후에 질문 목록에 따라 면담이 진행하지만, 문항의 생략이나 변경이 가능

한 것이 반구조화 면담이다. 면담을 위한 질문 목록은 장애인식 관련 질적 연구인 권회연

과 이미애(2015), 서석진과 김양미(2018)의 연구[9, 27]를 참고하여 두 연구자가 논의한 끝

에 결정하였다. 질문 내용은 장애학생 또래 도우미 활동을 통해 장애인식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Table. 2>에 제시하였다. 

권회연과 이미애(2015)는 교원양성과정의 대학생들이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제시하였다[9]. 서석진과 김양미(2018)는 통합교육 유무와 상관

없이 장애인 시설 봉사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식

이 변화된 것을 제시하였다[27]. 본 연구는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통합교육을 받을 때에 장애학생 또래 도우미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장애인식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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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졌는가에 초점을 둔 것에 앞의 두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면담을 위한 질문 

목록을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특수교육과 교수 2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확정

하였다. 

<Table. 2> List of Interview question

1. When did peer assistance in inclusion education and what type of disabled students? 

2. What was the idea of   the disabled before the peer assistance, and what was the occasion to think about it? 
3.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disabled while peer assistance in inclusion education ? 

자료 처리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중·고교 시절 경험한 통합교육 장애학생 또래 도우미 

활동을 통해 변화된 장애인식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의미를 찾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면담 내용을 전사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장애인식이 어떠한 지를 찾은 

후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전사 자료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 2인이 함께 참여하였다. 교신저자가 전사한 자료는 

모두 주저자에게 전달하였고, 함께 분석을 하였다. 분석 기간 중, 평일에 각자 전사 자료

를 읽어보면서 장애인식 관련 내용을 표시하였다. 주말에 만나서 함께 읽으면서 장애인

식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의미를 해석하였다. 표시한 내용을 모아서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서 범주화 하였고, 범주화 한 내용을 묶어서 주제로 분류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연구자 2인은 직접 만나서 함께 전사 자료를 읽으면

서 분석을 하였다. 먼저 전사 자료를 읽으면서 연구 문제에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 밑줄

을 긋고 표시한 후에 그 내용들을 다시 모아서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을 하면

서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면서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 간의 신뢰도를 100%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자료 분석 내

용에 대해서 전문가 검증을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면담 목록에 대한 검증을 담당했

던 특수교육과 교수 2인으로부터 전사 자료를 분석하여 범주화 한 내용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전사 자료로부터 연구 문제에 부합하는 내용을 추출했는지의 여부

를 확인받았다. 두 교수가 지적한 부분은 두 연구자가 다시 토론하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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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장애인식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서론에 제시한 연구문제와 관련

된 내 용끼리 연결하여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또래 도우미 활동을 통해서 변화된 장애

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내용을 크게 3가지 범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당 범주 별로 

2~4가지의 소범주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

당 범주에 따른 소범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데,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기술

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기술한 다음에 괄호 속에 연구 대상자와 전사 페이지 숫자도 함

께 나타내었다. 

<Table. 3> Results

category small category 

The disability perception to before 

experience of peer assistance 

The disability perception according to the Reaction of the People around 

The disability perception formed through books and images 

The disability perception through 

experience of peer assistance 

I think disabled people can do it from the thought that they can't

The disabled people are from being discriminatory to being equal.

A disabled person is from someone who has nothing to do with me to my friend.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disabled

The disability perception to after 

experience of peer assistance 

Respect for the disabled people

Interest in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people

또래 도우미 참여 전 장애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 또래 도우미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애인식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범주로 압축하여 제시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른 부정적 장애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또래 도우미로 참여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 의해 부정적 장애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부정적 장애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 주변 

사람들은 교사, 부모, 또래 친구들이 있었다.

교사의 반응을 통한 장애 인식

참여자들은 또래 도우미 경험 전, 초·중·고 시절에 교사가 장애학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 장애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나타내었다. 아래에 진술을 

통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참여자의 반응을 진술하면서 참여자와 전사 페

이지도 함께 괄호 속에 표시하였다. 교사의 부정적 반응에 따른 부정적 장애인식을 가지

게 된 것부터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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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때, 2학년 때였나? 우리 반에 지체장애 친구가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손도 조금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기는 했던 거 같아요.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려도 밥 먹는 

거나 글씨 쓰는 거라든지 스스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한테 도

와줘야 하는 친구로 늘 말씀하셨어요. 미술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보고 색칠도 해 주라고 하셨고, 밥 먹을 때도 숟가락으로 입에 넣어 주라고 하셨어요. 그

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대학생 A, 6p)

일부 선생님들이 장애학생은 수업에 방해가 많이 된다고 화를 내시면서 그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하면 특수반으로 바로 내려 보내셨어요.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의 행동이 

수업을 많이 방해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특수 선생님께 그 아이를 

그냥 계속 특수반에 데리고 있어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우리도 그 친구는 참 문제가 많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고 욕도 했는데 선생님

은 우리보고 참으라고만 하셨어요. 장애인들이 잘못해도 다 용서해줘야 하고, 우리가 참아

줘야 한다고요. (대학생 B, 13p )

지적장애지요? 지능이 조금 낮은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급에 있었거든요. 그 친

구가 지능이 낮기는 해도 말도 잘 하고, 웬만한 운동도 다 잘 했고요. 보통 중2병이라고 

하지요? 장애인 그 친구도 똑같이 말썽도 부리고, 지각도 자주 하고, 숙제도 안 해 왔죠. 

선생님들이 그 친구는 숙제를 안 해와도, 수업시간에 떠들어도 다른 친구들은 혼내시는데, 

그 친구는 그냥 봐 주시더라고요. 담임선생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친구가 평판이 안 좋

았지요. 장애인이라 벌도 안 받고 봐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저도 그 아이가 밉고 

도움반의 다른 아이들도 다 안 좋았지요. (대학생 C, 20p) 

사회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대 놓고 그 아이가 수업 못 따라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친구

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든, 숙제를 해 오든 말든 관심을 안 가지셨어요. 당연히 반 친구들

도 그 친구는 우리가 하는 수업을 못 따라오는 것으로 받아들였죠. 그냥 그 아이는 다 못

한다고 여겼고요. (대학생 E, 33p)

참여자들의 반응에서 도우미 활동 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 원인으

로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위의 반응을 통해서 볼 수 있

듯이 장애학생이라서 잘못을 해도 봐 준다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도와주라

는 교사의 태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의 긍정적 반응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생

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시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1 때, 저희 반에 지적장애 아이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좋아하셨고, 

교무실에 그 학생이 찾아가면 웃으면서 반갑게 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른 분들 있잖아요. 행정실장님이나 급식소 아주머니들도 그 학생을 보면 인사도 

먼저 하시면서 잘 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들도 그랬고요. 저도 그 아이를 보면 웃으면서 

인사했지요. (대학생 A,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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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자폐 아이가 영어 시간에 소리를 지르면서 짝을 때렸는데 영어 선생님은 그 아

이에게 잘못할 때에 따끔하게 야단을 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일부러 그 아이를 봐 주

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너희에게 다같은 친구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평범한 아이로 대했

어요. 청소시간에 청소도 같이 하고, 체육시간에 같이 운동도 했고요. (대학생 D, 22p)

고2때 담임선생님은 우리 반에 있던 특수반 친구에게 다른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해 주셨어요.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게는 그 친구에 대한 이해를 구하시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모두 그 아이를 놀리거나 괴롭히지 않았고, 도와주기도 하

고, 같이 놀기도 했어요. 저도 당연히 그 아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지요. 그 아이는 지

적장애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고, 우리들과 별 차이는 없었던 거 같아

요. 우리반 친구들 모두 다른 반 아이들에게 그 친구를 놀리거나 함부로 하지 말라고 부탁

하기도 했지요. (대학생 F, 40)

위의 사례를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의 반응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생각

과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교사가 장애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인

가, 긍정적인가에 따라 장애인식이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반응을 통한 장애 인식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는 자녀의 통합교육 경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와 무관심

한 경우로 나타났다. 자녀의 통합교육 경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장

애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조언한 것으로 아래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마는 우리 반에 있던 자폐아이의 존재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해 나쁘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장애인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하셨어요. 제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아닌 진짜 친구로 생각하고 잘 지내라고 하셨죠. (대학생 D, 25p)

 

부모님은 지체장애 친구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친구를 놀리거나 괴롭히지 말고 잘 대해 

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많이 괴롭혔지만 저는 그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그러지 마라고 말리고, 그 친구가 힘들어 할 때 도와주기도 

했어요. (대학생 E, 30p). 

어느 날 아빠가 저에게 장애인 도우미 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의 반에 있던 

지적장애 친구의 존재를 알고 계시면서 제가 해 보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다른 친구가 하기로 해서 저는 도우미를 못 했고, 고등학교에 와서 도우미

를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 친구에 대해 가끔 물어보시면서 그 친구를 옆에서 잘 챙겨주

되 무조건 도와주지 말고 필요할 때 도와주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도와주지 

않았고, 그 친구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도와주었습니다. 그 아이와 이야기도 나누면서 농

구도 하고 그렇게 잘 지냈던 거 같아요. (대학생 F, 41p). 

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가 보인 긍정적 장애인식에 따라 참여자들도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아래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 중에서 장애학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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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을 보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본인의 장애인식에 별 영향이 없었다. 결국 부모

의 반응에 따라 장애인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진술에서 볼 수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엄마에게 우리 반에 특수반 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아이가 

자폐가 있는 아이라서 자폐아이 특성이 어떤지 엄마가 저에게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했지

요. 그런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고, 다만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안심

하기는 하셨어요. 저도 그 아이에게 별 관심은 없었어요. (대학생 A, 4p). 

아빠나 엄마는 우리 반에 있는 지적장애 아이에 대해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고, 그냥 그 아

이가 나랑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는지, 별 문제는 없는지 정도만 물어보셨어요. 무관

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도 그냥 무관심했어요. (대학생 B, 12p)

또래의 반응을 통한 장애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통합교육 환경에서 또래 아동들이 보인 반응에 따라 장애인식이 영

향을 받았음을 나타내었다. 참여자들은 또래 친구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고 그에 따라 

부정적 장애인식을 보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지적장애 아이가 급식 먹을 때, 반 아이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먹

던 음식을 뱉어서 그 아이의 밥 위에 올려놓는 장난을 쳤어요. 장애 친구가 싫다고, 하지

마라고 해도 계속 웃으면서 놀리고 때리고 했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장애 아

이랑 친하던 아이들도 안 놀려고 했죠. 저도 장난으로 장애 아이를 한 번씩 놀리기도 했었

어요. 그냥 반 전체가 다 했으니까. 장애인에 대해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 입장

이었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저와 다른 친구들이 다 편견이 생겼는데, 그냥 지적장애인은 

무능력하다는 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생 C, 18p)

중학교 때에 뇌성마비 아이랑 같은 반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친구가 말이 좀 어눌했는데, 

소위 노는 애들이라고 하죠? 덩치 큰 애들 중심으로 그 애 말을 일부러 따라 하고, 지나가

면서 때리기도 하고 했어요. 뇌성마비 친구는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 애들이 나쁘다고 생각은 했는데, 다른 아이들도 침묵했고 저도 그냥 그런가보다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뇌성마비 친구가 안됐다는 생각보다 그 아이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당한다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대학생 F, 37p)

위의 사례에서 장애학생이 있는 학급에서 또래 학생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을 때, 학급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장애학생을 따돌리고 괴롭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부정적인 태도로 장애학생을 대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분위기에 

따라 방관하거나 같이 놀리는 태도를 보였다. 

지금까지 참여자들의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영향을 받

음을 확인하였다.

미디어를 통한 장애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도우미 활동 이전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책과 영화 및 드라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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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가지게 된 장애인식을 아래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수가 장애인은 

불쌍한 존재라는 생각에 동정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음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반응은 

아래와 같다.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이라면, 솔직히 그냥 안 됐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동화책에서도 장애인

들은 모두 불쌍한 존재로 나오잖아요. 전래동화 심청전에서도 심봉사가 나오는데 앞을 볼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 말아톤에서도 초원이가 따귀를 맞는 장면이 

나오고요. 드라마도 장애인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모두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으로 느꼈

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애인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했지요. (대학생 A, 3p)

백치 아다다 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청각장애인 역할

을 했는데, 벙어리라고 놀림 받고, 나중에 쫓겨나는 것을 보았어요. 말을 못하고 들리지 못

하는 것, 장애인들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생 C, 15p) 

한 시사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어떤 남자 고등학생이 지적장애와 지체장애가 있었는데, 일

반 고등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다니

는 특수학교를 짓는데 반대해서 장애학생 엄마들이 무릎까지 꿇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어

요. 학교에 다니는 것은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자신을 위한 학교까

지 지을 수 없고, 일반학교는 받아주려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이 참 힘들고 안 돼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대학생 E, 32p)

위의 진술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진술들을 보면 장애인 관련 책과 영상으

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동정적 시선과 불쌍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래 도우미 경험을 통한 장애 인식

다음으로 참여자들이 통합교육 상황에서 장애학생 도우미 경험을 통한 자신의 장애인식을 제시

하였다. 아래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되는데 각 범주에 따른 구체적 진술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은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먼저 참여자들은 통합교육 경험을 통해 장애인은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화되었음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진술은 아래와 같다. 

체육시간에 배구 수업을 했을 때에요. 그 때까지 제가 도우미를 했던 그 지적장애 아이는 

공을 받거나 던지는 거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던져주는 공을 잘 받고 

직접 서브도 넣고 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죠. 그 아이는 말

도 잘 안 하고 침도 흘리고 그런 모자라고 부족한 아이, 할 수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대부

분이었어요. 그런데 체육시간에 그 수업을 하면서 또 구구단도 외우고, 연산도 하고, 휴대

폰으로 문자 보내기나 게임도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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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애 아이들을 계속 만나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특수교사가 되어서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싶어요. (대학생 A, 6p)

자폐가 있는 친구도 정말 잘 하는 게 있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반에 있던 제 짝꿍이었던 

그 친구는 암기를 너무 잘 했는데,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입었던 옷이랑 언제 

처음 만났는지, 또 어떤 말을 했는지 모두 정확하게 기억을 했어요. 처음 만난 시간까지도. 

정말 대단하죠? 그 친구를 통해서 장애인도 우리처럼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잘 하는 것이 있음을 느꼈어요. 요즘도 가끔 장애인 시설에 봉사를 가요. 거기서 만나는 

지적장애, 지체장애 등의 여러 명의 장애인들이 있어요. 함께 가는 친구들은 저들이 잘 못

하니까 도와주는 것으로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 사람들도 얼

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대학생 C, 20p ).

합창대회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 친구도 우리와 같이 나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처음

에는 많이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잘 부르더라고요. 소프라노를 했는데 음정이나 

박자나 모두 틀리지 않고 잘 했어요. 함께 합창대회를 하면서 그 친구를 새롭게 봤어요. 

(대학생 D, 25p)

제가 고1때 도우미로 섬겼던 친구는 뇌성마비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시간을 휠

체어에서 보냈고, 여러 활동을 할 때 저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없

이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

죠. 특히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는데, 말이 조금 느렸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고, 아이디

어가 많다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수업시간에 발표도 

잘 하고 칭찬도 받았고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창의성이 부족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님을 알게 되어 반성했어요. (대학생 E, 35p)

위의 진술에서 장애학생들이 보여준 다양한 능력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도우미로써 장애학생과 여러 활동을 함께 

하거나, 수업 시간에 여러 활동을 함께 하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장애인은 차별적 존재에서 동등한 존재로

참여자들은 도우미 경험을 통해서 장애인이 자신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

다고 하였다. 도우미 경험 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당연하고,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와 다른 차별적 존재라는 생각이었지만 여기에서 벗어나 자신과 같은 존재라

는 것을 느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볼 수 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처음에 그 친구의 도우미가 되고나서도 그 친구가 무서웠어요. 소리도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장애인이라서 그렇다는 생각에 그냥 무시하기도 했죠. 나와 

다르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만난 그 친구와 함께 하면서 조금씩 생각

이 바뀌었죠. 아까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결국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학생 D, 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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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친구와 같이 놀러가서 밥도 먹고, 게임도 하면서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바

뀌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친구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똑같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 친구도 좋아하고요. 그 친구가 여자 친구인데 보니 같은 여자로서 생

각과 관심사, 이런 것에서 장애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학생 E, 34p )

결국 참여자들은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장애 친구와 함께 활동하는 과정을 거치는 가

운데 장애인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나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장애인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서 나의 친구로

참여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서 친구라는 인식으로 변화되

었음을 제시하였다.

그 아이와 한 반이 되기 전까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같은 

학교 친구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지 않았고요. 그런데 한반이 되어서 같이 있으면서 시간

이 지나면서 그 아이도 점점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그 전까지 특수반 선생님이 인성교육 

시간에 장애 관련 교육을 하시면서 그 아이도 같은 친구라고 말씀하셨지만, 잘 와 닿지 않

았거든요. 그런데 같은 반이 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반 다른 아이처럼 그 아이도 우리 반 친구가 되었어요. (대학생 B, 10p).

솔직히 장애인 관련 기사를 보거나 하면 장애인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죠. 

우리 반에 있던 그 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서 장애인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지체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장애인이라는 생각보다 친구라는 생각

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를 그 친구도 같이 좋아하고 있었

고, 좋아하는 행버거를 같이 먹으러 다니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관심사가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대학생 E, 29p). 

지금도 그 친구한테서 카톡이랑 SNS도 같이 합니다. 지적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소통하

고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친구가 아닌 같은 학교를 나온 동기고, 친

구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대학생 F, 39p)

위의 사례를 통해서 통합교육 경험이 대학생들로 하여금 장애인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즉 장애인과 함께 하는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여

러 활동, 공동의 관심사, 등을 경험하면서 장애인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친구가 

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참여자들은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이기도 했지만, 부

정적 인식도 있었음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진술은 아래와 같다.

도우미가 되어 그 친구랑 함께 하면서 많이 친해지기도 했지만,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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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 특성 상 한 가지에 집착하잖아요? 수업시간에 책상을 치거나 콧소리를 낸다든가,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저를 꼬집고 때리기도 했어요. 자폐 친구의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피해를 주게 되는 모습에는 저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른 장애아이 보다 자폐 

아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낯설고 피하게 될 때가 있어요. (대학생 B, 11p)

솔직히 도우미 할 때 늘 붙어 다녔지만 그 친구가 부담될 때도 있었어요. 한 번씩 나타나는 

자해행동으로 화가 나면 자기 손을 꼬집고 가끔 욕도 했었거든요.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었

고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말을 잘 하면서도 어떤 때에는 다른 아이들이 보면서 웃는데도 

혼잣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아이가 벅차고 힘들었어요. (대학생C, 21p)

위의 진술을 통해서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도 가질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 두 명의 참여자의 경우는 자폐성장애 학생의 도

우미였다. 자폐성장애 학생의 독특한 말과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또래 도우미 경험 이후 현재의 장애 인식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장애학생 또래 도우미 경험 이후, 현재 장애인식이 어떠한지

는 아래의 2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존중 

참여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를 기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우미 활동이 전부는 아니라도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은 

확실해요. 저는 사람은 누구나 개별적인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을 배운 거 같아요. 물론 지금도 장애인에 대해 100% 다 수용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래도 장애인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생들이 존중

받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또 장애학생 한 사람을 위한 교사가 되고자 지금의 중등

특수교육과를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장애학생 한명 한명을 제대로 가르치고 존중

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대학생 A, 7p)

지금 제가 장애인 시설에 거의 매주 봉사를 가고 있어요. 여러 장애인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가고 있어요. 장애인은 뭔가 부

족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봉사 가는 친구들

에게도 장애인 한 사람의 개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학생 C, 20p)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장애인을 만났어요. 지적장애 아이였던 걸로 기억해

요. 갑자기 혼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두 명이 바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놀리면 안 돼”라고 말했어요. (대학생 D, 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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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장애인의 개별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의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된 생각인데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대학생 F, 38p)

위의 반응을 보면 장애학생 개인을 존중하는 특수교사가 되고자 특수교육전공을 선택

해서 공부하고 있고, 장애인 시설 봉사에서도 장애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

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좋지 못한 시선을 가진 사람에게 당당하게 장애

인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지적해 주는 등, 도우미 때의 경험이 현재에도 계속 이어짐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장애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

참여자들의 의견에서 현재에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

었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아래에 제시한다.

관련 수업을 하면서 장애인 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하

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장애인 시설을 무슨 혐오시설인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가 

속상했습니다. 왜 반대를 그렇게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대학생 E, 35p)

최근 드라마에서 장애인을 병리적인 존재나 환자로 여기고 무시하는 모습에서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애인들이 편견이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

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면, 그냥 지나

치지 않고 댓글을 달면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옹호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저의 행

동이 장애인의 인권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을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대학생 F, 38p)

위의 진술을 보면서 참여자들은 장애인들이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직까지 문화적인 부분이나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음을 확인하

게 되었다. 특히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작은 행동이지만 실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 또래 도우미 경험이 있는 대학생 6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도우미 경험에 나타난 장애인식을 분석하였다. 도우미 경험 이전의 장애인

식, 도우미 경험을 통한 장애인식, 경험 이후의 장애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와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장애학생 또래 도우미 경험 이전에 장애인식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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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관련 책과 영상물을 통해서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교사, 부모, 

또래 학생들이 있었다. 장애인식은 긍정적 인식도 있었지만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경우

도 있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교사가 장애학생을 대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부

정적이거나 긍정적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31, 32]. 결국 통합교육에서 교사

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교사의 역량이 통합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지도, 전문가

와의 협력, 부모 상담 등의 역량이 요구된다. 하지만 교사의 장애인식 역시 통합교육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24]. 교사가 가진 장애인식이 그대로 장애학생을 대하는 말

과 행동에 드러나게 되고, 그 말과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사가 장애학생이라고 잘못을 해도 봐 주거나, 숙제를 면제해 주는 태도를 

보일 때에 다른 학생들도 장애학생을 무능력한 존재로 평가하였음을 보았다. 그리고 통

합학급에 있어야 하는 시간에도 특수학급으로 내려 보내는 태도는 장애학생을 거부한 

것이다. 오원석(2011)은 통합교육의 성공을 위한 주요 요소로 통합학급 교사가 가진 장

애학생에 대한 친밀감과 통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시하였다[23]. 이 결과와 본 연구

의 결과가 일치하였다. 그 뿐 아니라, 교사의 부정적인 장애인식이 장애학생을 거부 및 

방임을 통해 통합교육 환경에 부적응 하는 결과로 확대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사례가 비장애학생이 교사의 반응에 따라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고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래 학생들이 

보인 장애학생에 대한 따돌림 역시 교사의 부정적 장애인식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교사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또래 학생들이 보인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방관하거나 가담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군중심리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군중심리가 오히려 장애인에게 

긍정적이고 편견 없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11]. 그러므로 군중

심리가 장애인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학급의 분위기 조성과 장애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도우미 경험 전에 책과 영상을 통해 장애인은 불쌍한 존재이

며 동정적 시선으로 대했음을 나타내었다. 장애 관련 동화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같은 동영상을 통해서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것에 현장에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33, 34]. 그런데 본 연구 참여자들이 장애인 관련 동화와 영화 등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 것을 보면서 구조화되지 않고, 교사의 의도에 따른 설계가 없는 책과 영상 자체

는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통합교육 도우미 경험을 통한 장애인식에는 대체로 긍정적 인

식 변화와 함께 부정적인 인식도 나타내었다. 긍정적 인식에는 장애인은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화되었고, 장애인은 차별적 존재가 아닌 동등한 존재

라는 점, 장애인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친구라는 점으로 변화되었다. 부정적 인

식은 자폐성장애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도우미 경험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 통합까지 이르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장애 학생을 친구로 인식하였음을 진술하였다. 이는 김성애(2011), 신경미(2002)가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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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결국 통합교육 경험을 통해서 장애학생에 대한 친밀한 관계를 넘어 우정의 형성

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7, 35]. 장애학생과 우정이 형성될 수 있으려면 여러 활동을 

함께 하면서 상호작용의 증가함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 장애인도 동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사례에 대

해서도 상세히 제시하였다. 결국 장애인과 함께 하는 유의미한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끼

쳤음을 볼 수 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과의 접촉 빈도를 증가시켜야 하지만, 최은정과 박순길

(2014)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장애인과의 통합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오히려 더 장

애인식이 부정적이었음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8].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수용태도가 더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이해교육과 더불

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도우미 경험에서 부정적 장애인식도 있었다. 특히 두 명의 참여자가 자폐성장애 학생

의 도우미였는데, 자폐성장애 학생의 문제행동에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이미 여러 연구

를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자폐성장애 학생의 문제행동을 포함한 이질적 특성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자폐성장애 학생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36, 37]. 이번 연구

에서 2명의 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자폐성장애 학생들

의 반향어, 상동행동, 공격행동, 등의 문제가 통합학급에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를 주게 되므로 자폐성장애 학생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교

육전략이 제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특히 자폐성장애 학생들은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13.4%로 지적장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기에[3], 통합교육을 위

해 적절한 행동중재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참여자들은 도우미 경험 이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

심을 보였다. 이는 참여자들의 사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 가까워지면서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권회연, 이미애(2015)는 준비 없는 통합

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장애학생을 차별하고 괴롭히는 것에 무감각해지고 인권의식

의 퇴행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9]. 그러므로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인권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애이해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론

적 교육이 아닌 의미 있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을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통합교육에서 교사의 장애인식이 학생들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직소양 과목인 특수교육학개론 강좌의 방향이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학생의 존중과 인

권의식 함양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예비교사들이 졸업 이후 교

사가 되어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을 지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합교육 환경에

서 다른 비장애 학생들에게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38, 39]. 교직과정에서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은 주

당 2시수, 2학점으로 시간적 한계가 많지만,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을 통해서 예비교사들

이 장애 관련 지식과 교수방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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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편견 없는 태도를 확립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비교사들의 인

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식에 의한 수업이 되어야 한다. 조규영, 서석진

(2018)은 장애 관련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동영상의 감상과 토론,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장애인과의 만남 등이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장애인식 개선에 긍정적이었음을 제시하였

다[24]. 이를 토대로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의 방향이 예비교사들의 장애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봉사가 6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학생과의 만남이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사전에 체계적인 장애이해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학생 도우미 경험 사례에서 장애학생과의 의미 있는 만남과 체험이 될 때, 

장애인식 개선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애 대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대학 내 교직원과 대학생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 교양강좌와 비교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대학생들 역시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장애인과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을 조사연구를 제안한다. 장애 대학생 인

식에 관한 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윤현숙, 전병진(2012)의 연구 외에는 없

는 실정이다[40]. 그러므로 여러 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을 조사하고 장애인

식 개선을 위한 직원 교육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가 다른 통

합교육 및 장애인식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있지만 본 연구는 통합교육 경험에서 이

루어지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가 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라

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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